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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어린대게 포획, 유통 및 소지한 일가족 적발
- 아버지에 아들부부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일가족 검거  -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는 2022년 2월 14일 12시경 대구광역
시 북구에서 연중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 유통·소지한 혐의로 A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부부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
다.
* (사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어린대게 포획 : 어업정지 1차 30일-2차 45일-3차 60일

A수산물판매업체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25일 어린대게 130마리를 
수조에 보관하던 중 현장에서 활동 중이던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
팀에 의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수조에 보관중
이던 살아있는 어린대게 총 130마리는 어업감독공무원에 의해 강원 
고성군 천진항 해상에 즉시 방류되었다.

이후 2022년 2월 14일 추가 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는 아버지인 
선장 A씨로부터 체장기준*에 미달되는 대게를 공급받고 아들 B씨의 
활어차를 통해 유통해온 사실을 확인하여 불법어획물 포획, 유통 
및 소지 혐의로 선장 및 아들부부 일가족을 검거하였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대게 포획 금지체장 : 9센티미터 이하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팀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어획물
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조사과정을 통해 해
당 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으며, 해당 일가족이 운영중이던 A수산물
업체 및 위반어선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도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수산자원관리에 힘쓸 것이라 말했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의 주요 수산자원인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우리 어업인과 후손을 위해 
암컷대게 보호는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연중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대게와 체장(두흉갑장) 9센티미터 이하의 어린대게에 대한 육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깊은 수심에서 서식하는 대게는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포획 후 방류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는 포획 즉시, 어획지점에서 해상방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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